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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자의무기록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 행동 

이론과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에 기반하여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또한 직업과 

개인 병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공유 의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타적 즐거움과 개인정보 보호 인식, 법․제도적 역할 인식 및 건강에 관한 관심 

정도가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법․제도적 역할 

인식과 공유 의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공유 과정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와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유로 인한 공익적 혜택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안과 올바른 활용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the public to share electronic medical 

records(EMR) based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privacy calculus model.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purpose of EMR sharing varies depending on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degree of interest in health and personal medical history. According to an online survey 

of 145 people, altruistic enjoyment,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cogni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roles, and interest in health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level of EMR 

sharing, and trust in hospitals positively adju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roles and sharing intentions. Accordingly, we confirmed that the public recognize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hospitals in the sharing process as necessary. The public interest 

benefits of sharing are critical to activat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haring of EMR, and it 

is also essential to prepare guidelines that legally guarantee the security and proper use of E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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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진단, 검사, 치

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환자가 

내원한 이후 퇴원하기까지 생산되는 정보의 종

류와 양은 방대하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생

산되는 정보를 의무기록이라 하는데 환자의 과

거 병력과 치료 내용을 알려주는 임상자료와 

환자의 개인 인적사항과 치료․수술 등의 다양

한 동의서를 포함하는 행정․인구통계학적 자

료로 구분된다(이주연, 김용, 김건, 2013). 즉 

환자의 치료․진단 방향을 설정해주는 근거자

료이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사소통 수단이며 

동시에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교육자

료로 볼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은 이러한 역할

과 기능을 가진 종이 형태의 의무기록을 컴퓨

터에 입력․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 전자 

형식의 기록을 의미한다(고영진, 2016).

2000년대부터 병원 업무의 간편화 및 자동화

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

하였다. 국내는 199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자 청구 상용서비스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

반 대형병원들의 전자의무기록 구축사업의 영향

을 받아 전국에 확산되었으며(이다은, 김석관, 

2018), 미국은 1990년대부터 논의는 계속되었으

나 2009년 건강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이하 HITECH)을 제정하면서 전자의무기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이인혜, 진정하, 2022). 

누적된 전자의무기록은 현재 빅데이터, 인공지

능 등의 신기술과 결합하여 의학 연구자료나 디

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Baier et al., 2017).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의 공유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의료기관과 보험회

사,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료정보

공유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법적․기술적으로 다

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Jiang et al., 2024; 

Niu et al., 2021). 하지만 국내는 기관 간에 전

자의무기록을 공유하기에는 하나의 병원 혹은 

기관 내에서 통용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정

보가 구조화 및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가 있다(신수용, 2018). 시스템 간 표준을 위해 

2020년부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를 시

작하였으나 2022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 참여율은 약 36%로 저조한 편으로 볼 수 있

다(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2023). 

반면 미국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본격 도입

하면서 정책적으로 생산․수집되는 의료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하였는데 HITECH 

법 일부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의 질, 환자 안

전, 효율성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게 유의미

한 활용을 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

도를 포함하였다(김계현, 2015). 동시에 한 병

원의 기록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을 중심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을 의미하는 전

자건강정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전자건강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활용에 힘써왔다(백주하 외, 2022). 전

자건강정보는 내용 면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포

함하며 기관, 개인 간의 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상호운용성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전자의무기록과 구별된다. 유럽에서는 2019년 

국가 간의 의료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기술적,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함에 따라 25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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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약 3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van Trotsenburg et al., 2021). 해외에서 국

가 간, 기관 간의 의료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은 치료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 연구데이터로서

의 잠재력,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발전 등

이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박길

하, 2017; Clay, 2012; Menachemi & Collum, 

2011). 현재 국내는 소수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학 연구 목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자료들

로 구성된 데이터 모델인 CDM(Common Data 

Model)을 구축하고 있으나(김영신, 2023) 민

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의무기록의 특성상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정보의 원천인 사람

들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자의무기록 공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정보 모델 또는 검색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거나 법적 관점에서 진행되

었다(류우석, 2014; 안윤애, 조한진, 2019; 육소

영, 양대승, 2022).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가 제

대로 이뤄진다면 환자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의 누락이나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

통 문제로 인한 정보교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Pearson & Coburn, 2013) 더 나아가 원

격의료, 전원 시 종이 기록의 불필요, 중복검사

의 방지 등 실생활에 가까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간의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자의무기록 공유

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

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질문 1.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1.1 태도 요인은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가?

 1.2 위험성 요인은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

 1.3 개인적 특성은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

∙연구 질문 2. 전자의무기록 공유와 요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2.1 의료기관 신뢰는 태도 요인과 전자의무

기록 공유 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2.2 의료기관 신뢰는 위험성 요인과 전자의

무기록 공유 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전자의무기록 공유

환자 본인과 의료진, 학계와 보험회사 등 합

법적 당사자들 간의 의료정보공유는 미래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로(문용, 

2022)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의료기

관 내 의료종사자 간의 공유와 의료종사자와 환

자 간의 공유, 의료기관 간의 공유이다. 

Fitzpartrick(2000)은 의무기록은 병원의 사

회적, 공간적, 조직적 환경과 상호 관련이 있는 

기록물의 집합으로 의료종사자 간의 공유는 환

자에 대한 적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

한다. Isah & Byström(2020)도 아프리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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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병원의 의사 15명을 포함한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의료종사자 간 

정보공유의 잠재력을 밝히고 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사실 정보뿐만 아

니라 환자의 행동 반응과 환자가 처한 상황 등 

의학적 맥락 안에서 서술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와의, 그리고 병원 내 여러 팀 단위의 의사

소통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의료진 간의 공유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와 

환자의 공유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의무기록

이 환자와 공유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한 오해

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 간 신

뢰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최주희, 설

희윤, 김성수, 2020; 최주희 외, 2016). 또한 환

자들은 의무기록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억력을 높여 의사의 조언을 더 잘 수용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 친화적인 젊은 

연령대의 환자들은 의사의 결정과 진료 행위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보인다고 하였다(van Swol, 

Kolb, & Asan, 2020).

병원 간의 의무기록 공유는 의학연구나 의료

서비스의 품질 개선 등 개별 주체 간의 공유보

다 더 큰 차원의 이점을 가진다(Clay, 2012). 환

자 입장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처방과 치료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Edwards et al., 2010). 

데이터에 근거하여 진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

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기별 필요 백신 접

종 알림과 같이 예방적 치료가 가능하여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 관리까지 가능하다(Menachemi 

& Collum, 2011). 또한 정보공유로 인해 전원

이나 진료과 변경 등의 상황에도 진료의 연속

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박길하, 2017) 불필요

한 중복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의료비를 절

감할 수도 있다. Park et al.(2015)은 실증 분석

을 통해 1,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간의 

의무기록 공유는 환자의 진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학병원의 협력병원 35곳과 

비협력병원 59곳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환자 진료비를 비교․분석

한 결과 의무기록 공유로 인해 외래환자와 입

원환자의 진료비가 각각 11.13%, 20.05% 감소

하였음을 밝혀냈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다양한 주체 간에 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가치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의

료기관의 공유에 대해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수행되었더라도 주로 인종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인식을 파악

하였다(He et al., 2022; Kim et al., 2017). 의

무기록의 생산․수집․관리 주체는 의료기관

이지만 의무기록은 환자에 대한 정보로 정보공

유와 관련된 여러 요인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간 

공유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Kruse et al.(2016)은 문헌연구를 통해 환자의 

낮은 인식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공유 시

스템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

고 있으며, He et al.(2022)은 중국의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전자의무기록 공

유에 대한 혜택과 위험성 인식이 의무기록 공

유 의도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전자의무기록 공

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확대하

고 이를 이해하는 것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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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록 공유’를 환자 본인이 자신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2.2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합리적인 심리 

과정의 결과로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으로 행동 의도에 대한 개인적 요인과 주관적 규

범의 개입 효과를 의미한다(Ajzen & Fishbein, 

1980). 개인적 요인은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로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

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갖게 되는 생각이나 신

념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이나 

관념, 교육으로 형성된다. 주관적 규범은 어떤 

사건이나 신념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행위자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로 개인적

인 동기로부터 생성되어 사회의 평균적인 기대

와는 다를 수 있다(Vallerand et al., 1992). 즉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선 행동 의도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행동 의도는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태도와 사회적 압력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림 1> 참조).

합리적 행동이론 관점에서 정보공유 행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현선, 이동만

(2011)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각각 소셜미디

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감정과 다

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정보공유를 기대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소셜미디어 사용 경

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심리적․사회적 요인과 정보공유 의도 간 태도

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사회

적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 상호적 혜택)과 정

보공유 의도 사이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정보공유 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긍정적 

영향 관계 역시 증명함으로써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 간 이득 관계, 믿음 등이 정보공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혀

냈다. 마찬가지로 Al-Husseini(2021)도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상호작용, 신뢰, 호혜성, 

공유된 언어․비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 

요인과 정보공유 의도 사이 태도의 매개효과와 

정보공유 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을 

밝혔다. 특히 구성원 사이 공유하는 비전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서 구성원 간 우호적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

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모

<그림 1> 합리적 행동이론(TRA)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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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위자의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호혜성, 신뢰, 

이타적 즐거움, 사회적 상호작용 등 정보공유의 

결과를 행위자가 긍정적으로 기대할수록 행동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

행요인들은 개인적․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정보공유 행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합

리적 행동이론을 참고하여 전자의무기록 공유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요인을 선별

하고자 한다.

2.3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Privacy 

Calculus Model)

프라이버시 개념은 사생활, 비밀 등의 좁은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정보 프라이버

시로 확대되었다(최미영, 2008). 프라이버시 계

산 모형(PCM)은 행위자가 경제적․사회적 이

득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 통제권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Laufer 

& Wolfe, 1997). Dinev & Hart(2006)는 약 

35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온라인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는데, 절대적인 프라이버

시 보호는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유를 통

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대가로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프라이

버시 계산 과정에서 행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잠재적인 손실을 비교

하여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다. 만약 예상하는 이익이 손실보다 큰 경우 행

위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Culnan & Bies, 

2003). 합리적 행동이론과 마찬가지로 프라이

버시 계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그 결과는 경제적․사회적 이득이 될 수도 있

고 반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2010년 이후로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의 일상 속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인들과 교류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SNS를 통해(김병수, 2014) 개인은 정

형․비정형 정보의 생산․수집 주체가 되었으

며, 기업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반

하여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용자는 SNS를 이

용할 때 성별, 이름, 나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부

터 자주 방문하는 장소, 취향, 정치 성향 등 민

감한 것까지 노출하게 되는데 기업이 개인의 정

보를 어떤 수준까지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

이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Krasnova, Veltri, & 

Günther, 2012; Shin, 2010). 따라서 프라이버

시 계산 모형에 기반하여 온라인상의 정보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요인

을 선별하고자 한다.

2.4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공유란 과업 정보, 노하우, 피드백 등 유․

무형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용하는 행위로(Hansen, 

1999) 서로 간에 가치 있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이다. 또한 

정책 및 과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

보를 제공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Cumming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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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에서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는 주

로 개인, 환경, 조직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는데 

왕재선, 문정욱(2017)은 사회의 복잡성, 불확실

성이 증가하면서 단독 기관이 홀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축소되는 반면 기관 간, 부처 

간 협력은 강조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관료제

적 특성과 폐쇄적 성격은 협력의 핵심인 정보

공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중

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저해하

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안, 조직, 기술, 법․제도 요인이 도출되었으

며 보안과 조직 요인 수준이 가장 높았다. 도출

된 요인들이 정보 유출이나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과 상대 기관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

에서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병수(2014)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이를 통제하는 법률적 

규제가 정보공유에 각각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대중의 프라이

버시 관련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장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규제와 법률로 

정부의 역할임을 설명하였다.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김

효정(2021)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관리 

앱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건강정보공유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판단 아

래 이용자 관점에서 건강정보공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정보공유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인 유용성, 즐거움, 사회적 관계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관리 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들 요인과 정보공유 의도를 

매개하였다. Lee et al.(2006) 또한 웹 기반 토

론 게시판 정보공유에 유의한 요인으로 보상, 

명성, 호혜성 등의 외재적 요인과 이타적 즐거

움,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재적 요인을 설명하

고 있다.

Bock & Kim(2002)과 Bock et al.(2005)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정보공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정보공유로 기

대할 수 있는 관계나 기여, 보상의 영향력을 밝

혀냈으며 또한 조직의 분위기와 직원 간의 상

호관계가 개인의 자발적 정보공유 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동만, 박현선(2011) 역

시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뜻하는 이타적 즐거움과 정보공유로 높아질 수 

있는 자신의 위상, 그리고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자신 또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 믿는 상호적 

혜택과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의 요인이 정보공유 태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설명한다.

더불어 집단별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의 평

균 비교를 위해 개인 병력을 인구통계학적 요

인으로 추가하였다. 선행연구는 인종과 연령, 

교육 수준 등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전자의무기

록 공유 의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연

령과 공유 의도 간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젊을수

록 공유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며(Brown 

et al., 2016), 반대로 노인의 공유 의도가 더 높

게 나타나기도 한다(Cocosila & Archer, 2014; 

Harris et al., 2005). 이러한 결과는 IT 기술에 

대한 친숙도나 문화나 신념 등의 사회적 배경, 

개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He et al.(2022)은 전자의무기록 공유 시스템 

사용 경험이 공유 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고 설명하는데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 간 공유



290  정보관리학회지 제41권 제1호 2024

는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개인의 병력이 하나

의 의료기관 안에서 전자의무기록 공유를 경험

하는 것과 개인의 건강 상태를 내포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해당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으

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병원 간 전자의무기록 공

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을 모두 살

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요인은 크

게 이용자 간의 상호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호혜

성과 이타적 즐거움, 개인의 인식에 따른 정보

공유의 유용성, 기술과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및 이를 위한 법․제도의 유무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뤄온 요인들을 

이용하되 환자의 건강정보인 의무기록이라는 특

정 정보의 공유를 대상으로 하므로 의학 관련 지

식수준, 건강에 관한 관심 정도 등의 개인적 특

성을 더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태도와 위험성 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를 어

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

과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을 참고하여 독립변수

를 태도와 위험성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외에 

의무기록이라는 특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을 포

함하였다.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

의적 평가로(Fishbein & Ajzen, 1977) 정보를 

공유할 때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향과도 같다. 

측정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무런 

보상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그림 2> 연구모형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91

타적 즐거움과 의무기록 공유 행위가 언젠가 의

료서비스 품질 개선 혹은 의학의 발전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호 간의 

신뢰를 의미하는 호혜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다

음으로는 의무기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손실을 의미하는 위험성 요인으로 

구성하였다(이한석, 2016). 개인정보 보호 인식

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생

각과 믿음으로 만약 해당 요인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불편함이나 불안함 같은 심리적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

를 다루는 의무기록의 특성상 이를 안전하게 관

리할 수 있는 기술은 꼭 필요하며, 기술이 발전

하는 속도와 비슷하게 정보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의 규제나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에 의무기록 공유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 기술적 우려, 법․제

도에 대한 역할 인식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신뢰는 상대가 호의적인 방향으로 행동할 것

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타인의 좋은 의도와 

행위, 능력 등을 믿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김

상현, 송영미, 2010). 정보공유 환경에서도 많이 

연구되었는데 Nonaka(1994)는 신뢰가 조직의 

정보공유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으

며 Cabrera & Cabrera(2005) 역시 신뢰는 정

보공유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을 제공하는 대상인 병

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 수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김기현, 2022). 또한 헬스케어와 관련

된 직업적 배경과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라 전

자의무기록 공유 의도가 다르게 형성됨을 확인

하였다(He et al., 2022; Kim et al., 2017). 이

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에 의학 관련 

지식수준과 건강 관련 관심 정도를 포함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태도 요인은 병원 간 전자의무기

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이타적 즐거움은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호혜성은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위험성 요인은 병원 간 전자의무

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전자의무기록 공

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기술적 우려는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법․제도에 대한 역할 인식은 전자의무

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개인적 특성은 병원 간 전자의무

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의학 관련 지식수준은 전자의무기록 공

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건강 관련 관심 정도는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의료기관 신뢰는 태도 요인과 전

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5. 의료기관 신뢰는 위험성 요인과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와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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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과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모든 사람들

이 전자의무기록 공유 시스템의 잠재적 소비자

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대학교 커뮤니티와 

건강 지식을 주제로 하는 커뮤니티, 간호사 대

상의 익명 커뮤니티 등 개인적, 직업적으로 본 

연구 주제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알

고 있을 만한 집단을 선별하여 설문을 배포하

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2023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45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145건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규모는 G-power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는데 다중회귀분석의 

경우에는 119명,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우는 68

명, 독립표본 t-검정에는 102명이 필요한 것으

로 나와 최소 연구대상자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설문지는 태도 요인과 위험성 요인 각

각 10문항, 개인적 특성 7문항, 신뢰 요인 3문항, 

공유 의도 3문항, 인구통계학적 요인 5문항까지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표 1> 참조). 설

문지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측정하는 요소에는 성별, 

연령, 개인 병력, 직업, 거주지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태도와 위험성 요인, 개인적 

특성이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를 위해 SPSS 29.0을 활

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조

개념 변수 측정항목 연구자(년도)

태도

이타적 

즐거움

타인을 돕기 위한 공유 의지, 의학의 발전 및 연구 등의 공익을 

위한 공유 의지, 공유 행동에 대한 자신의 만족감과 즐거움

이동만, 박현선(2011)

Lee et al.(2006)

호혜성
타인의 공유 의지에 영향을 받는 것, 타인의 공유에 따른 나의 의지, 

공유 행위가 미래의 나와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것

Bock et al.(2005)

Lin(2007)

위험성

개인정보보호 

인식

공유되는 전자의무기록의 익명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전자의무

기록의 올바른 목적 활용

김병수(2014)

Malhotra, Kim, & 

Agarwal(2004)

기술적 

우려

공유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기술의 불완전성, 온라인 시스템

의 불완전성, 공유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불법적 접근

Ashley et al.(2010)

Entzeridou, Markopoulou, & 

Mallaki(2018)

Park(2017)

법․제도 

역할 인식

공유 전자의무기록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의 역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법․제도의 역할 

김병수(2014)

Shin(2010)

개인적 

특성

의학․건강 지식수준 평소 의학․보건․건강 관련 지식수준

의학․건강 관심 정도 평소 의학․보건․건강 전반에 대한 관심 정도

의료기관 신뢰 병원의 진료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 병원의 정직성 인식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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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인구통계

학적 요인별로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표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

와 같다. 총 145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으

며 남성은 33명(22.8%), 여성은 112명(77.2%)

으로 여성의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42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40명), 40대(32명), 50대(18명), 

60대(12명), 10대(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45명), 충청도(39명), 

서울시(31명), 경상도(21명), 전라도(5명), 제주

도(2명) 및 강원도(2명) 순으로 분포를 이뤘다. 

이어서 수술․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은 94명

(64.8%), 없는 집단은 51명(35.2%)이었으며 의

학․건강 관련 직업을 가진 집단은 17명(11.7%), 

그렇지 않은 집단은 128명(88.3%)으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종속변수를 제외하고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독립변수(태도, 위험성, 관심 정도, 지식수준)와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n=145)

남성  33 22.8

여성 112 77.2

연령

(n=145)

10대   1  0.7

20대  40 27.6

30대  42 29.0

40대  32 22.1

50대  18 12.4

60대  12  8.3

거주지역

(n=145)

서울시  31 21.4

경기도  45 31.0

강원도   2  1.4

충청도  39 26.9

강원도   2  1.4

전라도   5  3.4

경상도  21 14.5

제주도   2  1.4

개인 병력

(n=145)

수술․입원 경험 있음  94 64.8

경험 없음  51 35.2

직업

(n=145)

의학․건강 관련 직업  17 11.7

해당 없음 128 88.3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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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의료기관 신뢰)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

축 요인을 실시하였으며 베리멕스 방식을 적용

하였다(<표 3> 참조).

요인분석 결과, 총 5개 항목을 삭제하였는데 

초기 연구설계와 맞지 않은 호혜성 3개 항목 및 

법․제도적 역할 인식 1개 항목과 함께 0.487로 

요인적재량 값이 낮게 나온 개인정보 보호 인식 

문항 1개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전체 25개 항목

으로 이루어진 8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KMO 

측도는 .868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요

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누적분산이 75.0%로 나타나 8개 요인의 설

명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항목 요인적재량 고유값 신뢰계수

이타적 즐거움

0.907

5.663 0.956
0.901

0.874

0.860

호혜성

0.776

1.058 0.8610.645

0.532

개인정보 보호 인식

0.654

1.492 0.9290.650

0.501

기술적 우려

0.925

3.159 0.9060.859

0.666

법․제도적 역할 인식
0.599

1.309 0.631
0.589

의료기관 신뢰

0.749

1.864 0.9040.691

0.560

관심 정도

0.722

1.686 0.6850.576

0.562

지식수준

0.868

2.526 0.868
0.844

0.621

0.597

표본적절성의 KMO 0.86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176.786

자유도 300

유의확률 0.000

<표 3> 태도 및 위험성 요인과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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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요인의 Cronbach’s α 계

수는 0.8 이상이었으나 법․제도적 역할 인식

과 관심 정도가 0.6 이상의 값을 보였다. 0.6 이

상부터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에(Devellis, 2012) 모든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4.3 가설 검증

가설(H1~5)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태도 요인(이타적 즐거움, 호혜

성)과 위험성 요인(개인정보 보호 인식, 기술적 

우려, 법․제도적 역할 인식), 개인적 특성(관

심 정도, 지식수준)이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F=35.770, p<.001)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약 64.6%(수정된 R 제곱은 62.8%)로 나

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56

으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

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기술적 우려에 대한 설문 항목은 기술 요소

들이 불완전할 것 같거나 우려된다는 부정적 

표현들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역코딩한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이타적 즐거움(β=0.593, p<.001), 개인

정보 보호 인식(β=0.179, p<.05), 법․제도적 

역할 인식(β=0.105, p<.05), 건강 관심 정도(β

=0.115, p<.05)가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자신의 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하려는 의

도에는 이타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는 전자의무기록 공유 혜택이 주로 연구나 의

학 발전 등 공익적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Park et al.(2015)에서 

설명하는 병원 간, 진료과 간 협진과 네트워크 

구축, 환자의 의료비 절감 등의 이점은 좀 더 

미시적 차원의 것으로 호혜성과 관련이 있지만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전자의무기록 

공유의도

(상수) -7.664 1.831 　 -4.185 0.000 　

이타적 즐거움  1.792 0.250  0.593  7.167*** 0.000 0.379

호혜성  0.339 0.263  0.105  1.289 0.199 0.408

개인정보 보호 인식  0.529 0.250  0.179  2.116* 0.036 0.362

기술적 우려  0.259 0.259  0.067  1.001 0.319 0.602

법․제도적 역할 인식  0.573 0.299  0.105  1.915* 0.048 0.904

관심 정도  0.533 0.269  0.115  1.984* 0.049

지식수준 -0.194 0.250 -0.047 -0.777 0.439

F=35.770(p<.001), R제곱=.646, 수정된 R제곱=.628, D-W=2.056

*p<.05, **p<.01, ***p<.001 

<표 4> 태도 및 위험성 요인과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 간 회귀효과 검증(N=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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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이 기각된 이유는 아직까지 정책 부문에

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어 사람들이 체감하

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평소 건강

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법률이나 제도가 의무기

록 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가 커

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태도, 위험성 요인이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태도(이타적 즐거

움, 호혜성), 위험성(개인정보 보호 인식, 기술적 

우려, 법․제도적 역할 인식)이 전자의무기록 공

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

는 조절변수인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표

준화 변환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단계 요인 B S.E. β t p F
R제곱

(수정된 R제곱)

1

(상수)  6.807 0.178 　 38.286*** <.001

48.611
.636

(.623)

이타적 즐거움  2.043 0.290  0.586  7.049*** <.001

호혜성  0.364 0.279  0.104  1.304 0.194

개인정보 보호인식  0.673 0.297  0.193  2.270* 0.025

기술적 우려  0.213 0.230  0.061  0.924 0.357

법․제도 역할인식  0.432 0.188  0.124  2.304* 0.023

2

(상수)  6.807 0.178 　 38.166*** <.001

40.276
.637

(.621)

이타적 즐거움  2.079 0.308  0.596  6.758*** <.001

호혜성  0.357 0.281  0.102  1.270 0.206

개인정보 보호인식  0.713 0.318  0.205  2.245* 0.026

기술적 우려  0.185 0.244  0.053  0.758 0.450

법․제도 역할인식  0.442 0.190  0.127  2.324* 0.022

의료기관 신뢰 -0.102 0.288 -0.029 -0.356 0.722

3

(상수)  7.065 0.219 　 32.242*** <.001

23.521
.660

(.632)

이타적 즐거움  2.019 0.377  0.579  5.351 <.001

호혜성  0.467 0.353  0.134  1.323 0.188

개인정보 보호인식  0.623 0.334  0.179  1.867 0.064

기술적 우려  0.018 0.263  0.005  0.070 0.944

법․제도 역할인식  0.562 0.206  0.161  2.725 0.007

의료기관 신뢰 -0.307 0.298 -0.088 -1.029 0.305

이타적 즐거움*신뢰  0.222 0.317  0.083  0.702 0.484

호혜성*신뢰 -0.158 0.237 -0.055 -0.667 0.506

개인정보 보호인식*신뢰 -0.390 0.371 -0.127 -1.053 0.294

기술적 우려*신뢰  0.046 0.227  0.017  0.204 0.838

법․제도 역할인식*신뢰  0.413 0.191  0.123  2.161* 0.032

*p<.05, **p<.01, ***p<.001 

<표 5> 태도 및 위험성 요인과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 간 조절효과 검증(N=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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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48.611, p<.001), 

2단계(F=40.276, p<.001), 3단계(F=23.521,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63.6%

(수정된 R제곱은 62.3%), 2단계에서 63.7%

(수정된 R제곱은 62.1%), 3단계에서 66.0%

(수정된 R제곱은 63.2%)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었

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이타적 즐거움(β=0.586, p<.001), 개인정보 

보호 인식(β=0.193, p<.05), 법․제도적 역할 

인식(β=0.124, p<.05)이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가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법․제도적 역할 인식과 의료기관 신뢰 간 상

호작용 변수가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β=0.123, p<.05). 즉 개인이 전자의무기록 공

유에 있어 법․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확

실히 인식할수록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가 높

아지며 의료기관에 대해 신뢰할수록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표 6>과 

같이 채택하였다.

4.4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태도 및 

위험성 요인과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의 평균 차이

독립표본 t-검정 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요

인에 따라 태도 및 위험성 요인과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7>은 

개인 병력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나타

낸 것으로 개인 병력은 과거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분석 결과 수술이나 입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의 이타적 즐거움(t=4.682, p<.001)과 호혜성

(t=2.632, p<.05), 개인정보 보호 인식(t=2.723, 

p<.01), 의료기관 신뢰(t=3.133, p<.01), 전자의

번호 가설 결과

H1.1 이타적 즐거움은 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호혜성은 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1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2 기술적 우려는 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3 법․제도에 대한 역할 인식은 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1 의학 관련 지식수준은 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2 건강 관련 관심 정도는 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의료기관 신뢰는 태도 요인과 의무기록 공유 의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5.1 의료기관 신뢰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의무기록 공유 의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H5.2 의료기관 신뢰는 기술적 우려와 의무기록 공유 의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H5.3 의료기관 신뢰는 법․제도에 대한 역할 인식과 의무기록 공유 의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표 6> 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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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집단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이타적 

즐거움

수술 및

입원 경험 있음
94 4.0984 0.86386

 4.682*** 0.000

경험 없음 51 3.1225 1.34571

호혜성

수술 및

입원 경험 있음
94 3.7730 0.96808

 2.632* 0.010

경험 없음 51 3.2614 1.19129

개인정보 

보호 인식

수술 및

입원 경험 있음
94 3.0319 1.15374

 2.723** 0.007

경험 없음 51 2.4837 1.16488

기술적 우려

수술 및

입원 경험 있음
94 3.9078 0.87771

-0.541 0.589

경험 없음 51 3.9935 0.96722

법․제도 

역할 인식

수술 및

입원 경험 있음
94 4.4362 0.63175

 0.309 0.758

경험 없음 51 4.4020 0.64823

의료기관 신뢰

수술 및

입원 경험 있음
94 3.1950 0.82727

 3.133** 0.002

경험 없음 51 2.6405 1.10724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

수술 및

입원 경험 있음
94 3.7199 0.91098

 4.293*** 0.000

경험 없음 51 2.8170 1.30182

*p<.05, **p<.01, ***p<.001 

<표 7> 개인 병력에 따른 요인의 평균 차이(N=145)

무기록 공유 의도가(t=4.293, p<.001) 경험 유무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경험이 있는 집단

(M=94)이 없는 집단(M=51)보다 모든 변수의 

평균이 더 높게 형성되었다.

수술이나 입원 경험은 개인의 삶에 있어 심

각한 위기로 볼 수 있다.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인간의 행동은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이기심보다

는 이타성과 공동체 의식이 강해진다고 설명된다

(Daniel, Mouter, & Chorus, 2023; De Waal & 

Preston, 2017; Saito, 2013). 본 연구의 이타적 

즐거움이나 호혜성 모두 타인을 돕는 마음을 

포함하는데 분석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반

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나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의 평균이 높은 것은 개인이 병원 안에서 

의료정보공유로 인한 혜택을 인식했을 가능성

에 기인한다. 수술이나 입원 경험은 단순 질병

으로 진단과 처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병원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

다. 병원에 머무는 시간 동안 환자가 전원 시 

의무기록 사본을 모두 종이로 발급받는다거나 

이전 병원에서 했던 검사를 중복으로 또 해야 

하는 불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들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3차 병원

에서는 여러 진료과 간에 의무기록이 공유되어 

환자가 협진을 받는 경우 검사 순서나 치료 순

서에 맞게 진료과별로 예약이 원활하게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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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퇴원 후 다시 내원하였을 때 진료의 연속성

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술 및 입원 경험이 있다

면 공유로 인한 편의성을 경험했을 확률이 높

고, 이러한 경험들이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대

한 우려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표 8>은 의학․건강 관련 직업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 결과 

직업적으로 의학․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의 의료기관 신뢰와(t=3.133, p<.05) 전자의무

기록 공유 의도가(t=4.293, p<.01)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의학․건강 관련 직업을 가진 집

단(M=17)이 그렇지 않은 집단(M=128)보다 

모든 변수의 평균이 더 낮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종사자들의 감정노동과 

이로 인한 우울, 직무 스트레스, 직무소진 등과

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이정민, 장기원, 2020; 황경일, 심

현진, 이현실, 2017). 의료종사자들은 주로 환

자를 상대하는 직업 특성상 감정노동의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직무만족도나 직무 열

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

는 의학․건강 관련 종사자라는 개인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이 몸담은 조직으로서 의료

기관을 바라보게 됨에 따라 업무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감정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종속변인 집단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이타적 

즐거움

의학․

건강 관련 직업
17 3.1618 1.40296

 4.682 0.073

해당 없음 128 3.8340 1.09817

호혜성

의학․

건강 관련 직업
17 3.5294 1.39473

 2.632 0.796

해당 없음 128 3.6016 1.03318

개인정보 

보호 인식

의학․

건강 관련 직업
17 2.4902 1.29163

 2.723 0.197

해당 없음 128 2.8854 1.16559

기술적 우려

의학․

건강 관련 직업
17 3.9608 1.12350

-0.541 0.928

해당 없음 128 3.9349 0.88049

법․제도 

역할 인식

의학․

건강 관련 직업
17 4.2353 0.92056

 0.309 0.363

해당 없음 128 4.4492 0.58807

의료기관 신뢰

의학․

건강 관련 직업
17 2.4510 1.16035

 3.133* 0.047

해당 없음 128 3.0729 0.92116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

의학․

건강 관련 직업
17 2.7255 1.35521

 4.293** 0.009

해당 없음 128 3.4922 1.08917

*p<.05, **p<.01, ***p<.001 

<표 8> 의학․건강 관련 직업에 따른 요인의 평균 차이(N=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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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만큼 전자의무기

록을 제공하려는 의지 또한 낮게 형성되었을 

수 있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의무기록의 공유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

를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과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 상의 개념과 정보공유를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종합적으로 도출된 회귀모형을 통해 이타적 즐

거움, 개인정보 보호 인식, 법․제도적 역할 인

식, 건강 관련 관심 정도가 높을수록 전자의무

기록 공유 의도가 높아지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법․제도에 대한 역할 인식과 전자의무

기록 공유 의도 간 영향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

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이타적 즐거움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

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며, 호혜성

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타

인과 공익을 위한 개인의 의지인 이타적 즐거

움만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상호관

계 이익, 상호적 혜택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호혜

성과 정보공유 의도와의 긍정적 영향 관계를 설명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박현선, 이동만, 2011; 

김상현, 송영미, 2010; Lee et al., 2006)와는 상

반된 결과이다. 정보공유가 자신에게 이로울 것

이라는 기대감인 호혜성이 기각된 이유는 누적

된 의료정보는 헬스케어 산업과 병원 간 협진 

강화, 신약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의학 연구 발전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 이를 체감하

거나 예상하기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Daniel, Mouter, 

& Chorus(2023)는 자신의 위험을 기꺼이 감

수하려는 개인의 이타심이 보건정책에 대한 선

호도와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결합했을 때 전자의무

기록 공유와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공유 

행위가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공익적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위험성 요인 중에서는 기술적 우려만 

기각되었는데, 의무기록은 환자에 대한 것이지

만 의무기록을 생산․수집하기 위해 의무기록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진이다. 따

라서 의료진이 아닌 개인에게 공유되는 의무기

록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법․제도적 역할 인

식이 공유 의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무기록의 익명성과 올바른 활용의 보장은 의

무기록 공유 시에 중요한 선행요인이며 사람들

은 의무기록 공유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

록 공유 의도에 대한 법․제도적 역할 인식 요

인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전자의무기록 공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을 생산․수집․관

리하는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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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전자의무기록 공유를 전반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법․제도의 역할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로 의료기관

의 의무기록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면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무기록 공유에 더 동

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건강에 관한 관심 정도가 높을수록 공

유 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일상 속에서 운동이나 

식이요법 같은 예방적 건강 행위와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 행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Jayanti & Burns, 1998).

넷째, 인구통계학적 요인별로 태도 및 위험

성 요인과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병력과 직업에 따라 주요 

변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수술 및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이타적 즐거움과 호혜성, 개인정

보 보호 인식, 의료기관 신뢰, 전자의무기록 공

유 의도가 더 높았는데 이타적 즐거움과 호혜

성이 높은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이타

심이 더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De 

Waal & Preston, 2017). 또한 환자들은 낯선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심리적 위축과 압박감,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최인

영, 박혜경, 2020) 이 과정에서 전자의무기록 공

유를 통해 정서적, 물리적 상황의 불편함이나 

답답함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얻

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 더 크게 느꼈을 수 

있다. 종합하면 수술과 입원이라는 개인의 경험

이 전자의무기록 공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의학․건강 관련 종사자들의 의료기관 

신뢰와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적 특

성으로 인한 우울이나 피로감, 불안한 심리 상태

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김경민, 남지애, 

김혜진, 2021; 황경일, 심현진, 이현실, 2017). 더 

나아가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

한 순서로 의료기관에 자신의 의무기록을 제공

하려는 의지 또한 낮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2 연구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공유 대상이 의무기록으로 정보서

비스 관련 선행연구들보다 특수하여 개인적 특

성이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술 및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과 의학․건강 

관련 종사자 집단의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지식수준을 

제외한 관심 정도만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의학․건강 관련 종사자들의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

다. 이 외의 다른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

는 표본 규모가 아닌 표본 구성에 기인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문 참여

자를 모집하여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였으므로, 

연구내용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를 선별하여 성

실한 답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꾀하였

다. 그러나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연구집단 수에 차이를 

가져오는 한계가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별 응답인원 수를 고르게 구성한다면 변수 간

의 유의함에 있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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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의학․건강 관련 종사자들의 전자의무

기록 공유 의도가 낮게 측정되었는지 감정노동

이라는 직업적 특성 외의 원인을 탐색해 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자

의무기록 공유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조

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무기록

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술적 관

점이나 법적 개선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며, 인식

을 조사하더라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었다는 한계점

이 있다(Krousel-Wood et al., 2018; Fontaine 

et al., 2010). 선행연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자의무기록 공유는 앞으로 지향할 목표로서 

이에 대한 의료진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의무기록 공유와 관련하여 의료

진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태라는 한계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의무기록 공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합리적 행동

이론과 정보서비스에서 주로 다뤄지는 프라이

버시 계산 모형을 바탕으로 전자의무기록 공유

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행요인을 살펴보았다. 

전자의무기록 공유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서는 비단 의료기관만 노력할 일이 아니며, 전

자의무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는 IT 기업과 공유된 의무기록을 통해 의료서

비스 발전과 의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여러 

주체, 이들 간의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점

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판

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의 전자의

무기록 공유는 현재까지 초기 단계로 왜 이뤄

져야 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부

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의 노력과 협력으로 의무기

록 공유로 인한 공익적 혜택을 설명하고,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개인

의 동의와 수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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